
- 1 -

 보도자료 2026. 11. 4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

농업기술원

농업디지털센터장 김태우 ☎ 760-7250

농업관측팀장 김동현 ☎ 760-7271

홍보담당자 양지순 ☎ 760-7514

제주 월동채소 종자유통량 조사 결과, 작목별 차이 뚜렷
- 브로콜리, 양배추... 전년도 가격에 따른 재배면적 변화 -

- 당근 파종기 가뭄·조풍 등 으로 재배면적 감소 폭 확대 -

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6~2027년산 주요 월동채소의 

종자 유통량을 분석한 결과, 재배면적이 브로콜리 32.7%, 월동

무 2.2% 늘어나고 양배추 19.6%, 당근 16.8%, 양파 14.8% 줄

어들 것으로 전망했다.

 ❍ 이번 조사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종자회사 12곳과 도매

업체 8곳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동무·당근·양배추·

브로콜리·양파 5개 작목의 종자 유통량을 살폈다.

❑ 종자 유통량은 지난해보다 월동무 2.2%, 브로콜리 32.4%가 늘

었고 당근 6.8%, 양배추 19.4%, 양파 15.5%가 줄었다.

 ❍ 농업기술원은 종자 유통량에 파종·정식기 현장 여건 등을 

더해 재배면적을 추정했다.

 ❍ 브로콜리는 조사 작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, 양배추는 

감소율이 가장 컸다. 지난해 농산물 가격에 따른 작목별 수익

성 차이가 농가의 작물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.

❑ 작목별로는 지난해 출하가격과 농가의 작목 전환, 파종기 기

상 여건이 재배면적 증감에 영향을 줬다.

 ❍ 브로콜리는 지난해 가격이 오르면서 재배 선호도가 높아졌

다. 다만 수확기 일손 확보와 작업 여건에 따라 실제 재배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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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은 달라질 수 있어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.

 ❍ 월동무는 토양생태보전사업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요인이 있

었지만, 다른 작물에서 월동무로 바꾼 농가가 늘면서 소폭 

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.

 ❍ 양배추와 양파는 지난해 출하가격이 떨어져 수익성이 낮아진 

것이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졌다.

 ❍ 당근은 파종기 가뭄과 바닷바람 피해(조풍)로 다시 파종하거

나 다른 작물로 바꾼 사례가 반영되면서, 재배면적 감소율

(16.8%)이 종자 유통량 감소율(6.8%)보다 10.0%포인트 크게 

나타났다.

❑ 이번 조사에서는 작목별 가격 여건에 따른 재배 선택 변화와 

함께, 파종 이후 가뭄·바닷바람 등 기상 피해로 실제 재배면

적이 달라진 점이 확인됐다.

 ❍ 종자 유통량과 재배면적 추정치의 차이가 컸던 당근은 파종 

이후 재배 여건을 살피는 현장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

준다.

 ❍ 재배면적 증감이 곧바로 생산량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

만큼, 기상 여건과 생육상황, 출하 동향 등을 함께 살펴 작목

별 수급 변동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.

❑ 농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의 드론 전수조사 결과와 

비교·분석해 재배면적 추정의 정확도를 높인다.

 ❍ 작목별 생육상황과 생산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, 조사 결과를 

농산물 수급안정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

❑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월동채소 재배면적은 지난해 가격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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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라 기상 여건과 농가의 작목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

다”며 “종자 유통량과 드론 조사, 현장 관측자료를 연계해 

재배면적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산물 수급 변화에 선제적

으로 대응하겠다”고 말했다.


